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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초고령사회, 일본, 연령계층,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노후 생활 인식

<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survey data from Japan, I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by age group.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are from the 

ʻʻSurvey on Life Security, 2019ʼʼ conducted by the Japan Life Insurance Cultural Center, which surveyed men and 

women aged 18 to 6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pectations about health insurance are 

higher than expectations about other forms of social security in all age groups. Second, when it comes to 

expectations for public pensions, both men and women have the highest average scores in their 60s. Third, the 

age group with the lowest average score for public health insurance, public pension, public care insurance, and 

survivorsʼ pension was found to be those in their 40s. In addition, men in their 20s had a higher averag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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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ir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Fourth,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expectations on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was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for gender and age groups, but overall, it was found that public 

health insurance expectations were an important factor tha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Key words: Superaged society, Japan, Age group,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Ⅰ. 서론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 연령계층을 고려하여 고

령화를 들여다보면 세대 간 노동력공급의 불균형, 의료비 및 

복지비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문화일보 

조사(2023)에 따르면 20-30대가 꼽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ʻ젊은 세대의 고령 인구 부담 등 세

대 갈등 증대ʼ(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ʻ국민

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경제 불안ʼ(38.5%)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

었다(문화일보, 2023).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세대갈등의 양상이 표출되었고 더 나아가 정년연장 등의 일자

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논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23).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해야 할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인구구조

를 보면, 2021년 9월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총인구 중에서 65

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이다. 국립사회보

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4년 사

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40년이 되

면 고령화율은 35.3%가 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다(内閣府, 

2022; 総務省統計局, 2022). 세대 간 불평등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 문제, 경제적 격차, 취업문제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인구구조는 현역세대에 의한 고령세대의 부양부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1950년에는 현역세대(15-64세) 12.1명이 65세 이

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면 되었는데, 2015년에는 현역세대 

2.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더 나아가 2065년에는 현역세대 1.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内閣府, 2022). 경제적 상황의 격차도 세대 간 갈등의 요소이

다. 30년간의 통계자료에서 일본의 제1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

어난 세대(1947년-1949년 무렵에 태어난 세대)의 자녀세대

(1971-1974년생)의 자산형성이 늦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이들 세대의 개인 자산 총액이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래의 자산에 있어서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자산

액이 줄어드는 세대 간 격차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一般社団法人 投資信託協会, 2023). 총무성 가계조사

(2015년)에 의하면 가구주가 70세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

균은 2,389만엔, 가구주가 60세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

은 2,402만엔, 가구주가 50대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은 

1,751만엔, 가구주가 40대 이상의 가구당 저축액의 평균은 

1,024만엔이었다. 한편, 가구주가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구

당 평균 저축액은 608만엔 정도였는데, 저축액보다 부채액이 

더 많은 것도 이들 가구의 특징이었다(総務省統計局, 2015). 

다음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문제는 취업문제와도 관련이 깊

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고용정책

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는 점이다. 고령층의 고용확보 조치와 

청년층의 고용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인데 고령층의 고용확보 

조치는 청년층 고용을 억제한다고 하는 주장과 고령층의 고용

확보 조치는 청년층 고용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金明中, 2020). 고령층와 청년층의 고용의 관계가 대

체관계일 때와 보완관계일 때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太田, 2019). 일본의 고용안정법의 역사를 보면, 1970년

대까지는 일반적으로 55세가 정년연령이었으나 1998년부터 60

세 정년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 2006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이 재개정되면서 65세까지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성립되

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金明中, 2020; 丸山, 2023). 

이러한 조치가 고령 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2004년 이후 18년 연속 전년대비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고령자의 취업률

은 25.1%였고, 65-69세의 취업률은 10년 연속 증가하여 2021

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50.3%가 되었고, 70세 이상의 취

업률은 5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에 18.1%로 나타났다(総務

省, 2022). 한편, 청년층의 취업률을 살펴보자.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매년 3월 대학 등 졸업자의 취업상황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22년 3월 대학 

등 졸업자 중 취업희망자의 취업률은 95.8%, 단기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 등을 포함하면 96.1%, 2023년 3월 졸업자 중 취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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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취업률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22; 読売新聞,　2023).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 청년

층의 대졸자 취업률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청년

층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만 볼 때는 고령층의 취업과 청년층의 

취업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코로

나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후

퇴하면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에 있어서 대체성이 강해질 가

능성도 제기된다(金明中, 2020).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은 이상에서 살펴 

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 문제, 경제적 격차, 취업문

제와 더불어 미래생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조사 자료 분석

을 통해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인식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의견은 연령계

층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소현(2018)의 연구

에서는 연령대별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는데 연

령대가 젊을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상태가 기혼일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의견 중, 60대

는 20대에 비해서 가입자의 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혜경 외(2015)의 연구에서

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이 본

인 및 현재 노인 세대, 젊은 세대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인

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厚生労働省(2018)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 급부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부담액의 증가에 대한 의견에서 연령계층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에서 사회보

장의 급부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로 인한 부담액 증가에 대해

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는 사회보장 급부수준을 내리더라도 부담액은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부담액의 증가에 긍정하는 의

견은 연령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한편, 현

역세대의 부담액 증가에 긍정하는 의견은 연령계층이 높아질

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사회보장의 혜택에 불평등이 존재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일본경제 비즈니

스(2017)에　따르면　세대별 노후에의 불안감에 있어서 20대

-40대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인구 감소

시대인 지금에서는 유효성이 없고, 자신이 연금수급시기가 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가장 두드러졌다. 

60-70대는 자신들이 사회에 공헌 해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

회보장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日経ビジネス, 2017). 한국의 

청년세대 역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및 불신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

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3; KBS 뉴스, 

2022).

2,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와 노후 생활 인식과의 관계

厚生労働省(2018)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ʻ노후

의 생활의 준비는 일단 본인이 하지만, 전부 불가능할 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회보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ʼ는 응

답이 높았다. 한편, 20대의 젊은 세대에서는 ʻ노후의 생활은 자

신이 준비해야하므로, 젊을 때부터 그 준비를 한다. 사회보장

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ʼ는 응답(22.9%)이 많은 반면, 5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ʻ노후 생활의 준비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사회보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ʼ는 응답비율이 응

답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

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연금)을 꼽은 

비율이 50%를 넘었고, 고령자 의료 및 개호, 의료보험, 의료공

제체재 등의 응답이 각각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는 의료보험, 30대는 자녀양육지

원, 40대는 의료보험과 자녀양육지원, 50대 이후는 연금과 고

령자의료 및 개호, 의료보험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 더 충실

해지기를 바라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노후의 소득보장

(연금), 고령자 의료 및 개호, 의료보험 등이 상위3위를 차지하

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연금)을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분야로 꼽았

고, 30대는 자녀양육지원과 노후 소득보장을 선택한 비율이 높

았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생활에는 그다

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담감이 있다는 응답이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어려울 만큼 

부담감이 크다는 응답은 3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

별로 사회보험료의 부담감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60대

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연, 유창훈과 박은철(201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

고령자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 및 국가의 노후정책에 대

한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의 

생활보장보다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건강보장 측면

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생



이수진(2023). 초고령사회 일본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 - 연령계층별 차이에 주목하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39-52.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3.003

－ 42 －

활보장에 대한 기대감은 연령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건

강보험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기대감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는 노후 생활 인식 및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수급과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가 얻어지지는 않았다. 권

창혁과 이은영(2012)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권창혁과 

김지현(2020)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은 남성의 생

활만족도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뿐만 아

니라 국민연금 수급액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유지

연(2016)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급 수급액이 많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액이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인

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냈다. 성공적 노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뿐

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등의 다른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금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중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공적연금은 중·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개인연금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이동현·안장혁, 2019; 박명아 외 2017).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3.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이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분석 자료

는 공익재단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다. 본 조사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람

들의 생활보장 의식과 보장준비의 실태를 시계열로 파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연혁으로는 1987년부터 조

사가 실시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전국의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데, 조사 지점은 전국의 400지점, 표본 추출방법은 층화 2단

계 무작위 추출방법이다. 총 4,014명의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4,0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와 %, 평균(M)과 표준편차(SD),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령계층별 사회보장 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수준을 비교하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령계층별 노후 생

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사회 보장 

기대 인식 

공적 건강보험 
ʻʻ자신의 의료비는 앞으로도 공적인 건강보험 만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ʼʼ에 대해서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4점)로 측정

공적연금
ʻʻ자신의 노후의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에서 많은 부분 충당할 수 있다ʼʼ에 대해서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

다ʼ(4점)로 측정 

공적개호 

(간병)보험 

ʻʻ노후에 노쇠, 질병 및 치매 등으로 혼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드는 비용은 공적개호(간병)보험에서 대부

분 충당할 수 있다ʼʼ에 대해서 ʻ전혀 그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4점)로 측정

유족연금
ʻʻ만일,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 등의 공적인 보장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ʼʼ에 대해서 ʻ전혀 그

렇지 않다ʼ(1점)∼ʻ매우 그렇다ʼ(4점)로 측정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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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１．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44.0%, 여성이 56.0%였다. 연령계층을 보면 20대가 12.1%, 30

대가 16.9%, 40대가 23.6%, 50대가 22.4%, 60대가 25.0%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고졸 이하가 46.8%, 단

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가 24.4%, 대졸 이상이 28.7%

의 분포를 보였다. 본인 연간소득은 수입 없음이 13.8%, 100만

엔 미만 16.1%, 100∼200만엔 미만이 14.0%, 200∼300만엔 미

만이 11.6%, 300∼500만엔 미만이 16.2%, 500만엔 이상은 

15.6%로 나타났다. 소득 변수의 특성상 무응답 비율이 12.7%

있었다.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69.6%, 무배우가 30.4%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빈도(%)/M(SD)

성별
남성 1,765(44.0)

여성 2,249(56.0)

연령계층

20대 484(12.1)

30대 679(16.9)

40대 948(23.6)

50대 900(22.4)

60대 1,003(25.0)

학력

고졸 이하 1,859(46.8)

단기대학/전문학교 970(24.4)

대졸 이상 1,141(28.7)

본인 연간소득

수입 없음 554(13.8)

100만엔 미만 647(16.1)

100∼200만엔 미만 561(14.0)

200∼300만엔 미만 465(11.6)

300∼500만엔 미만 650(16.2)

500만엔 이상 627(15.6)

무응답 510(12.7)

배우자 유무
유배우 2,788(69.6)

무배우 1,220(30.4)

주: 연령계층에서 20대에는 18∼19세를 포함함. 본인 연간소득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숫자임.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  

ʻʻA. 사적인 생활보장의 준비는 현재의 생활을 절약해서라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B. 사적인 생활보장의 준비는 현

재의 생활을 절약하면서까지 스스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ʼʼ는 의견에 대해서 ʻA에 가깝다ʼ와 ʻ선택하자면 A에 가깝다ʼ를 

합해서 ʻA의견에 가깝다ʼ=0, ʻB에 가깝다ʼ와 ʻ선택하자면 B에 가깝다ʼ를 합해서 ʻB의견에 가깝다ʼ=1로 구분

노후 생활보장 

주체

ʻʻA. 자조노력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보다 높은 보험료 및 세금을 내더라도 공적연금을 받고 싶다. B. 공적연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지금보다 높은 보험료 및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자조노력으로 준비하고 싶다.ʼʼ는 의견에 대해서 

ʻA에 가깝다ʼ와 ʻ선택하자면 A에 가깝다ʼ를 합해서 ʻA의견에 가깝다ʼ=0, ʻB에 가깝다ʼ와 ʻ선택하자면 B에 가깝다ʼ를 합해

서 ʻB의견에 가깝다ʼ=1로 구분

생활 설계

생활설계 유무
ʻʻ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를 세우고 있습니까ʼʼ에 대해서 ʻ하고 있지 않다ʼ=0, ʻ하

고 있다ʼ=1로 구분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ʻʻ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노후 이전의 생활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생활이 되었다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ʼʼ에 대해서 ʻ노후는 이전의 생활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하게 될 것이다)ʼ=1, ʻ노후는 이전의 생활과 거의 동

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할 것이다)ʼ=2, ʻ노후는 이전의 생활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하게 될 것이다)ʼ=3으로 구분

노후 생활 인식
ʻʻ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ʼʼ에 대해서 ʻ불안감이 없다ʼ(1점)∼ʻ불안감이 매우 크다ʼ(4점)로 

측정되었고, ʻ불안감이 매우 크다ʼ(1점)∼ʻ불안감이 없다ʼ(4점)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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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표 3>은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을 평균점

으로 나타낸 것이다. ʻ자신의 의료비는 앞으로도 건강보험만으

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ʼ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을 보면, 20대

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 2.46점으로 나

타났다. ʻ자신의 노후의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에서 많은 부분 

충당할 수 있다ʼ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을 보면, 60대의 평균점

이 1.9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평균점이 

1.70점으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ʻ노후에 

노쇠 혹은 치매 등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드는 

비용은 공적개호(간병)보험에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ʼ는 항

목에 대해서는 20대에서 1.86점으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30

대의 평균점이 1.61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ʻ사

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ʼ는 

항목에 대해서 20대, 50대, 60대가 30대 및 40대보다 평균점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장 중에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공적 건강보험에 관해서 남성은 

20대의 평균점이 가장 높고, 60대의 평균점이 가장 낮아서 연

령계층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20

대의 평균점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 이외의 다른 연령계층의 

평균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에 대해서

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40대에

서 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적개호보험에 대

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에서 평균점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남성에서는 20대에서 평균

점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

아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대를 종합해 보면, 공적건강보험에 관해

서는 일정정도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령계

층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는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

러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충당가능하리라는 기대수준이 낮

은 것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중 가장 기대한

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것은 공적 개호보험이었다. 또한, 공적

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였는데, 이는 성별분석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연령계층별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 보장 

주체에 관한 견해

<표 4>는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 보장 주

체에 관한 견해에 연령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ʻA의견에 가깝다ʼ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40대에서 66.7%, 50대에서 68.9%, 60대에서 66.8％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보장 주체에 대해서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와 60대에서 ʻB의견에 가깝다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0.1％, 60.6%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약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연령계층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차

는 인정되지 않았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

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 이상에서 ʻA의견에 가깝다ʼ는 응

답비율이 높고, 특히, 5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전체

의료비는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 2.63 2.46 2.33 2.35 2.31 14.18***

노후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으로 충당 1.83　 1.76　 1.70 1.83 1.97　 14.55***

치매 등 장기요양은 공적개호보험으로 충당 1.86 1.70　 1.61　 1.68　 1.76　 9.71***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충당 2.05　 1.86　 1.88 2.01　 2.01 7.03***　

남성

의료비는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 2.68 2.50 2.30 2.40 2.29 9.83***

노후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으로 충당 1.88 1.84 1.75 1.95 2.03 6.86***

치매 등 장기요양은 공적개호보험으로 충당 1.95 1.71 1.65 1.75 1.81 6.63***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충당 2.11 1.91 1.88 2.05 1.92 4.12**

여성

의료비는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 2.58 2.44 2.35 2.32 2.33 5.07***

노후 일상생활비는 공적연금으로 충당 1.77 1.70 1.66 1.73 1.92 9.21***

치매 등 장기요양은 공적개호보험으로 충당 1.76 1.68 1.58 1.63 1.73 3.78**

사망 후 유족의 생활은 유족연금으로 충당 1.98 1.82 1.89 1.99 2.08 6.10***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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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한편, ʻA의견에 가깝다ʼ는 40대 이상의 응답비

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노후 

생활보장 주체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연령계층에서 

ʻB의견에 가깝다ʼ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남

성은 30대에서, 여성은 60대에서 ʻB의견에 가깝다ʼ는 응답비율

은 높은 특징이 있었다.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보장 주체에 관해서

는 공적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생활을 고

려할 때, 20대 및 30대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현재의 생활

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생활설계의 유무 

<표 5>는 생활설계 유무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ʻ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

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 유무ʼ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ʻ하고 있지 않다ʼ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

로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에서 ʻ하고 있지 않다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대에서 ʻ하고 있지 

않다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ʻ하고 있지 않다ʼ는 응답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생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노후

에는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특히, 40대 및 50대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대와 60대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할 것으로 전망

하는 비율이 약 30%정도(각각 26.6%, 28.3%)로 나타났다. 성

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40대 남성에서 노후에는 이전보다 검소

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80.2%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이전과 동일

할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비율도 19.3%로 다른 연

령계층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0대 및 50대

에서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20대 및 60대는 노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생활

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각각 25.1%, 26.4%

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

<표 6>은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에 대한 평균점을 나타

낸 것이다. ʻʻ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

십니까ʼʼ에 대한 문항으로 점수가 클수록 노후 생활에 대한 불

안 인식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평균점을 보면, 20대 및 60대

의 평균점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

점이 높았고, 40대 남성의 평균점이 가장 낮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여성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의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

A의견: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

 B의견: 사적 생활보장 준비 불필요

노후 생활보장 주체

A의견: 공적연금

B의견: 자조노력

A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가깝다 
 A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가깝다 



전체

20대 239(54.8) 197(45.2)

49.931***

188(43.1) 248(56.9)

5.130

30대 362(55.8) 287(44.2) 256(39.9) 386(60.1)

40대 612(66.7) 306(33.3) 377(42.7) 507(57.4)

50대 589(68.9) 266(31.1) 370(43.8) 474(56.2)

60대 632(66.8) 314(33.2) 361(39.4) 555(60.6)

남성

20대 116(51.3) 110(48.7)

29.764***

89(39.7) 135(60.3)

5.373

30대 144(51.6) 135(48.4) 101(36.1) 179(63.9)

40대 268(65.1) 144(35.0) 175(43.8) 225(56.3)

50대 248(67.4) 120(32.6) 160(43.6) 207(56.4)

60대 246(63.9) 139(36.1) 151(40.1) 226(60.0)

여성

20대 123(58.6) 87(41.4)

19.817**

99(46.7) 113(53.3)

4.825

30대 218(58.9) 152(41.1) 155(42.8) 207(57.2)

40대 344(68.0) 162(32.0) 202(41.7) 282(58.3)

50대 341(70.0) 146(30.0) 210(44.0) 267(56.0)

60대 386(68.8) 175(31.2) 210(39.0) 329(61.0)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연령계층별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과 노후 생활보장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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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계층에서 남성

보다는 여성이 노후 생활 인식 평균점이 낮은 것이 특징인 것

으로 나타났다.

6.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이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령계층별 차이

<표 7>와 <표 8>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이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

누어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표 7>는 남성에 대

한 분석결과, <표 8>는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사회보장 변수로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공적건강보

험, 공적염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성, 노후 생활보장 주체, 생활설계 유무, 노후생활 전망을 

설정하였고, 통제변수로 학력, 연간 수입, 배우자 유무를 설정

하였다.

<표 7>을 참고로 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남성은 사적으로 생활 보장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일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노후에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

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경우

에 통제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을 보면 노후 생활을 공적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일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에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전

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유배우자일수록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0대 남성은 공적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분히 충당

할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생활 전망에 대해서 노후에 

지금과 동일한 생활일 것으로 전망할 때에 비해서, 검소한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 유무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


이전보다 

검소한 생활

이전과

동일한 생활

이전보다 

윤택한 생활



전체

20대 106(25.2) 314(74.8)

44.725***

271(70.0) 103(26.6) 13(3.4)

46.690***

30대 252(40.4) 372(59.6) 465(75.9) 134(21.9) 14(2.3)

40대 361(40.6) 529(59.4) 715(80.6) 158(17.8) 14(1.6)

50대 358(42.5) 484(57.5) 685(79.3) 164(19.0) 15(1.7)

60대 408(43.3) 535(56.7) 672(70.0) 272(28.3) 16(1.7)

남성

20대 54(25.8) 155(74.2)

24.067***

132(68.8)　 54(28.1) 6(3.1)

28.337***

30대 123(45.4) 148(54.6) 188(72.0) 70(26.8) 3(1.2)

40대 174(43.9) 222(56.1) 316(80.2) 76(19.3) 2(0.5)

50대 154(42.4) 209(57.6) 289(77.3) 77(20.6) 8(2.1)

60대 151(39.3) 233(60.7) 261(66.8) 122(31.2) 8(2.1)

여성

20대 52(24.6) 159(75.4)

33.038***

139(71.3) 49(25.1) 7(3.6)

28.628***

30대 129(36.5) 224(63.5) 277(78.7) 64(18.2) 11(3.1)

40대 187(37.9) 307(62.2) 399(80.9) 82(16.6) 12(2.4)

50대 204(42.6) 275(57.4) 396(80.8) 87(17.8) 7(1.4)

60대 257(46.0) 302(54.0) 411(72.2) 150(26.4) 8(1.4)

***

p ˂ .001

<표 5> 연령계층별 생활설계 유무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F값

전체 2.60 2.38 2.31 2.34 2.60 17.98***

남성 2.74 2.55 2.37 2.40 2.62 8.36***

여성 2.45 2.24 2.25 2.30 2.58 12.50***

***

p ˂ .001

<표 6> 연령계층별 노후 생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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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거나 윤택한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

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가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보다는 고졸 이하의 경우에,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는 200

만엔 이하의 수입일 경우에, 무배우 보다는 유배우의 경우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남성의 경

우에, 공적연금으로 노후의 일상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기

대할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검소한 생활일 것으로 전망할수록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남성의 경

우에는 통제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60대 남성은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노후 

생활을 공적 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조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

견일 때,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생활을 지금보다 검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60대 남성의 경우, 통제변수 중 연간수입이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보

다 연간 200만엔 미만, 연간 500만엔 미만의 경우에 노후 생활

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해

서 보면, 모든 연령계층의 분석모형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후 생활을 

지금보다 검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

낀다고 하는 공통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표 8>을 참고로 여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대 여성은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검소할 것

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배우자인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

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여성은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 

경우에 노후를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 생활이 지금보다 검소한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 

연간소득이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200만엔 이하인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4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과 공적연금에 대해서 기

대할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검소한 생활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

수 중에서 연간소득과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200만엔 미만인 경우에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배우자의 경우에 노

후 생활을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에 기대할수록, 노후 생활 보장을 공적연

금에 기대기보다는 자조노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일 때, 생활

설계를 하고 있을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검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

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는 유배우자일 경우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과 유족연금에 기

대할수록, 생활설계를 하고 있을수록 노후 생활을 안정적일 것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생활이 검소할 것

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배우자일 경우 노후 생활을 안정

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해서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의 경우는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여성의 분석모

형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

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후 생활을 지금보다 검소할 것으로 

전망할 경우,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공통적인 결

과를 확인하였다.

성별분석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의 경

우, 배우자 유무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유배우자일 경우에 30대 남성은 노후 생활이 안

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40대 남성은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40대, 

50대, 60대의 유배우 일 때 노후를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대는 유배우일 경우에 노후를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

로 인식하고 있어서 연령계층별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

만, 20대의 경우, 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30대 및 40대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보다 200만엔 미만에서 노

후를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연령

계층별 특성을 보면, 20대 남성이 현재의 생활을 절약하면서까

지 사적인 생활보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일 때 노후 

생활을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었다. 여성은 40

대, 50대, 60대에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을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설계의 

유무가 노후 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계층은 남성은 60

대 뿐인 것에 반해, 여성은 30대, 50대, 60대인 점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을 가

지고 있는데 미래생활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

과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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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세대 간 불평등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적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혜경 외(2015)의 연구에서 모든 연령계층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과 일

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령계층

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적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

다는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이 높

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이 본인 및 현재 노인 세대, 젊은 세대

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인식(양혜경 외, 2015)과는 다

소 상반된 결과이다. 하쿠호도 WEB 매거진(2019)에 따르면 

고령층은 인생 100세 시대를 반드시 희망적인 것으로만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등을 크게 느끼고 있고 장수한다는 것이 불안으로 다가오

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博報堂WEBマガジン, 2019). 

공적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

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사적 생활보장 준비 필요

성과 노후 생활보장 주체에 관해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적

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60대는 사적 생활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공적연금 보다는 자조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

았다. 즉, 60대는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반면, 사적 

생활보장 준비 등,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중·고령자의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개인연금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김대환 외, 2019; 박명아 외 2017)는 공적연금에 대

한 기대수준과는 별개로 사적 생활보장도 동시에 필요한 현실

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고, 40대 

남성의 평균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에

는 60대 여성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의 평균점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분석에서는 모든 연

령계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후 생활 인식 평균점이 낮은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 비즈니스(2017)에 따

르면 세대별 노후에의 불안감에 차이가 있는데, 20-40대에서는 

자신이 연금수급시기가 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큰 반면, 60-70대는 자신들의 사회에 공헌 해 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日経ビジネ

ス, 2017). 한국의 청년세대 역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감 및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국민연금이 충

분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3; KBS 뉴스, 2022). 청년층의 문제에 주목할 때 20-30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

래생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의 경우, 배우자 유무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배우자

일 경우에 30대 남성은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40대 남성은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40대, 50대, 60대의 유배우 일 때 

노후를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대는 유배우일 경

우에 노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계층별 차이

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ʻ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 등 

구체적인 생활설계 유무ʼ를 보면 ʻ하고 있지 않다ʼ는 응답비율

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쿠호도 

WEB 매거진(2019)에 따르면, 청년층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

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된다

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博報堂WEBマガジン, 2019). 

위의 결과는 이러한 20대 및 30대의 미래생활의 불확실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

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남

성의 경우, 40대 남성은 공적건강보험의 기대수준, 50대 남성

은 공적연금의 기대수준, 60대 남성은 공적 건강보험의 기대수

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의 경

우, 4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의 기대수준, 50대 여성은 공적

건강보험에 기대수준, 60대 여성은 공적건강보험과 유족연금

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厚生労働省(2018)의 조사에서 앞으로 더 충실해지기를 바라

는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서 노후의 소득보장(연금), 고령자의 

의료 및 개호, 의료보험 등이 상위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도 공적건강보험의 충실이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 논의가 필요가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청년층도 아니고 중고령층도 아닌 40대의 

생활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

다.  20대는 30대 및 40대에 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비교적 높고, 노후 생활 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인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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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 미래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연령계

층이 40대인 점은 앞으로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적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적인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연

령계층별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도 밝혀

졌다. 山崎(2016)는 사회보장 제도 특히 연금 제도는 젊은 세

대에게 불공평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공

적연금이 기능함으로써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모가 노후에 공적연금으로 생활

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녀는 그 만큼 부모 부양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

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인가구 및 한자녀 세대에도 유

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 부양을 형제들끼리 나눌 

수 있었던 다자녀 세대에 비해서 한 자녀 세대는 오롯이 한사

람의 자녀가 부모부양의 책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

의 노후를 생각할 때 생활비를 보내줄 자녀가 없는 현실에 직

면한다. 이럴 때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세

대일 때는 지금과는 여건이 크게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현역일 때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였

고 이를 토대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과 연금세대가 가정 내 

부양을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보험료 부담을 해 왔고, 

자신의 부모를 부양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짊어져 왔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에서도 살

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20-30대는 세대갈등의 요인으로 ʻ젊은 

세대의 고령 인구 부담ʼ, ʻ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경제 불안

ʼ을 꼽고 있다(문화일보, 2023).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세대

간　불평등　의식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山崎(2016)의 문제제기는 앞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18세 이상의 연령

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령계층별 사회보

장제도 및 노후 생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예를 들어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과 

같은 경우에 연령계층에 따라서 실제 이용경험이 반영된 응답

과 앞으로의 기대가 반영된 응답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통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특화

된 조사 자료인 점과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했다는 점 등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연령계층의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세

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대통합에 

대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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